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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 ‘행복한 동행 크리스마스 페스타’ 개최

▲ /남해군

남해관광문화재단이 14일부터 ‘행복한 동행 크리스마스 페스타’를 개최한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은 겨울 여행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남해각과 독일마을에 대형

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한편, 남해읍에서는 캐럴과 눈송이를 만날 수 있는 크
리스마스 이벤트를 펼친다.

남해읍 (구)화전별당…눈(雪)맞이 & 포토존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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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 크리스마스 페스타의 중심은 남해읍이다.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남해읍 (구)

화전별당이 가족, 연인, 이웃과 사진 찍기 좋은 크리스마스 동산으로 변신한다.

행사를 알리는 첫 출발인 ‘환영식’은 14일 오후 5시30분 열리며, 재즈팀의 공연이 펼
쳐진다. 또한 최근 새롭게 만든 독일마을 브랜딩음원을 캐럴로 선보인다.

사전 공연 이후에는 ‘눈(雪)맞이’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. 눈이 좀체 내리지 않는

남해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번 눈맞이 이벤트는 14일을 시작으로 15일, 16일, 22일, 23일 총 5일간 오후 18시,
19시, 20시에 10분씩 진행된다.

이와 함께 화전별당 내부 공간에서는 군내 어디에서나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시하면

사진을 출력해 갈 수 있는 포토이벤트가 진행된다.

또한 ‘나 만의 남해 여행지’를 추천하면서 남해각 트리, 독일마을 트리, 남해읍 화전
별당 내 포토존 등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 ‘꽝 없는 뽑기’ 기회도 주어진다. ‘#남해

관광문화재단’, ‘#남해크리스마스페스타’, ‘#남해랑만남해’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야 한
다.

또한 연인들을 위한 특별이벤트도 마련됐다. 남해읍 화전별당 내 포토존을 배경으로

커플인증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는 성인커플에게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 특
별선물을 증정한다.

처음으로 시범운영 되는 남해 크리스마스 페스타는 남해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

준비했다. 군내 20곳의 업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활인 행사를 진행하고 사탕 주기 등
의 이벤트도 펼친다.

화전별당 주변 가게인 ‘행복베이커리’, ‘동네커피’, ‘디저트39’, ‘카페라떼떼’, ‘홍대김

밥’에서는 ‘숍인숍(shop in shop)’체험을 준비했다. 컬러링 엽서를 구비해 두고, 누구
나 마음을 색칠할 수 있게 하며, 참여자 명단을 남기고 간 손님들에 한해 26일 이후

추첨을 통해 선물을 발송할 예정이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“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작게나마 격려

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”며 “십시일반 착한소비로 함께
거리의 별빛을 밝혀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동행자가 됐으면 좋겠

다”고 밝혔다. 이구화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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